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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36번 예수 부활하셨도다 

예물준비성가 
  

221번 
340번 

받아주소서 

봉 헌 

영성체성가  
 

167번 
496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245번 맑은 하늘 오월은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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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면서, 자

연스레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에게 교육을 받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

럽게 터득합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고, 자

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돌보고 

길러주는 부모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을 듣게 됩

니다. 제 개인적인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부모님

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

이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

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

려 하면서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게 되

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일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적으로 덕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는 

기쁨 안에 살기 위해서 등,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하

느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

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에 하느님을 사랑하

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

음을 지녔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된 동기가 아니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지 생

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그 어

떤 이유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

씀을 지키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과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

게 신자로 살고 있는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처음 시작 동

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변함

없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듯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말씀

을 따라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했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기

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낍니다. 

 천주교 신자이고, 주일미사에 늘 참석하는 사람이

라면, 대부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노력합니

다. 여러 신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을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

도록 합시다.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

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 내가 그분을 믿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자신이 신앙의 활기를 느끼고 있지 못한 상태

에 있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

록 합시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데에만 관심이 기울어져 있습니

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없으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

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

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

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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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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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

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내는 일도 없

도록 하여라” (요한 14: 27) 

 

 성모님의 달 오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부활절의 여섯

째 주일을 지냅니다. 저는 지금 볼리비아로 산타 크루

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씁니다. 미션을 준비

하느라 마음이 바빠서 쓰지 못하고 비행기 안에서 이

제야  편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참 좋은 세상

입니다. 서너 시간이 지나고 중간 기착지인 파나마 시

티에 도착하면 주보 편집자 미카엘라 자매님에게 이메

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오늘 복음에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

록 지혜가 늘어나기보다는 고집이 늘어나고, 초연한 

마음보다는 걱정으로 산란한 마음이 커집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

니다. 바로 하느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 평화는 무사 안일을 말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말

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서로의 갈등이 없는 것을 말합

니다.  세상의 평화는 각자 원하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서로의 관계가 바뀌고, 

또한 모든 물질적 존재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물질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식량생산량

도 그 어느 시기에도 이렇게 많은 양의 식량을 생산한 

역사가 없습니다. 현재의 식량 생산으로도 온 인류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 풍요 속에

서 누군가는 한 끼에 몇천 몇만 불을 주고 먹지만 누군

가는 굶주려 죽어갑니다. 누군가는 상상할 수 없는 가

격의 옷을 입지만, 누군가는 헌 옷을 얻어 입고 살아갑

니다. 지금 이 시대가 누군가에게는 평화의 시간이지

만 또 누군가는 산란하고 두려운 시기입니다.  

 결국 세상의 평화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상대

적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나눔이 아니라 긴장이 가득

한 무한 경쟁이 팽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더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고통을 불만을 가져다주고 

나아가 스트레스로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불어 살

아갈 때 가능한 평화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비판이나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그 자체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

런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같습니

다. 하느님의 평화는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와 의견의 불일치가 마음을 산

란하게 하거나 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확

신을 갖고 서로 양보하며 더불어 미래를 개척하며 나

아갑니다. 사랑은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하고, 잃었을 때 또 얻을 것을 기대하며, 실패했

을 때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을 마치고 이별 전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고별수훈

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었고 다가오는 

새로운 구원의 세상에 “기쁜 소식” 전파할 미션을 선

봉장으로 모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모

를 뿐입니다. 이에 마지막 수훈으로 용기를 북돋아 줍

니다.  

 

 오늘 부활절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부활의 의미를 다

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의 평화

를 추구합니다. 세상적 평화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이

지만 하느님의 평화는 항구하고 사랑에 바탕을 둡니

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세상에 

돌리고 우리는 오늘 함께 더불어 서로 믿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

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미션 걱정, 본당 걱정을 다 떨쳐

버립니다. 저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 사

랑이 가득한 우리 교우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 제6주일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이들 

안에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공동체 소식                                                                                                                                  2019년  5월  26일 

넷째 주일 (5월) 알 림 

4 

야외 미사  

여름학교  

혼인교리 강좌 안내 

2019 제12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날짜 : 7월 1일(월) - 7월 13일(토)  
지도 신부 : 황필구 신부님 (베이사이드 성당) 
장소 : 볼리비아 산타 크루스 

요금 : $2,200  
           (성당 보조금 $600, 개인부담 $1,600)  
신청비 :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 -2684 
이메일 : mitchell09@hanmail.net 

2019년 여름학교 등록  

기간 : 7월 1일(월) - 8월 16일(금) 7주간 

대상 : Pre K - 5학년 

 

2020년 부활 예비자 교리반 

마진우 요셉 신부님 치유피정  

본당 야외 미사     

6월 2일(일)  1:30 p.m.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가 6월 7일(금)  7 a.m. 미
사 후부터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8 p.m. 부터 시
작합니다. 미사 후 성시간이 있습니다.    

6월  2일(일)  Communications  
6월 30일(일) Peter’s Pence & Vatican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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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공지는 매주 목요일 6 p.m.에 마감합니다.  

각 단체는 공지 사항을 이메일 주소

Jubo@stpaulqueens.org 로 마감 시간  

이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모임  

Bayside 구역 5반  

반장 : 신영순 젤마나 (646) 642-5858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성당 사무실 휴무  

일시 : 6월 2일(일)   1:30 p.m.  
장소 : 교육관 채플  
문의 : David Oh (718) 908-0733 

주일학교 휴교  

Flushing 1구역 4반  

반장 : 김영란 마르티나 (917) 929-4668 

Bayside 구역 3반  

반장 : 김 루시아 (917) 913-3120 

Flushing 2구역 4반  

반장 : 최 안나 (718) 316-5207 

도네이션  

Pizza Night  

6월달 Pizza Night 모임은 주임 신부님께서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멕시코 과다루페 성지순례 예비모임  

 

장소 : 성당 친교실 

연락처 : 신인순 레오니아 (516) 728-8999 

성경공부 휴강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Memorial Day 관계로 5월 26일(오늘) 휴무입니다.  

성당 주차시 주의사항 

 • 성당 앞 거리  

성당 앞은 타고 내리는 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를 삼가주시고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  

주차시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입구는 피해주시

고 성당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해주십시오.    

 • 주일 미사 때 이중  주차 

8 a.m. & 11 a.m. 미사 때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은 

열쇠를 차에 두고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고 가십시오. 
 

 • 성당과 정 토 마스  교 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우리의 정성  

생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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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5월 12일(일) - 5월 18일(토) 20,767단 

누적 봉헌 단수 총 491,290단 

신앙의 세대 모금 현황 

 

두레 청소년 성령 피정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10학년 - 12학년  

날짜 : 5월 24일(금) – 5월 27일(월)    
시간 : 금요일 6 p.m. - 월요일 3 p.m.  
장소 : 헌팅턴 신학교  
주소 : 440 W. Neck Rd, Huntington, NY 11743 
문의 : David Yoo (646) 541-5748

단체별 회의 및 알림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5월 26일(일)  2 p.m.   교육관 채플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일시 : 5월 26일(일)  2 p.m.   성당 친교실  

사목회의  

일시 : 5월 29일(수)  9 p.m.   성당 친교실  

봉사위원 모집  
새롭게 생활상담소에서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봉사위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임칠성 라파엘 (718) 578-8584 

울뜨레야 팀회합   

일시 : 6월 3일(월)  8 p.m.   성당 친교실 

6월 첫째주 월요일 ‘어린양의 침묵’ 교재로 남희

봉 벨라도 지도 신부님의 지도로 전례공부합니

다.    

구역분과 회의  

일시 : 6월 4일(화)  8 p.m.   성당 친교실  

피정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5월 26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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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부동산  

718-666-5751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노던 골프 

그립 교환, 클럽 수선 

718-353-9800 
156-44 Northern Blvd.  

(H Mart Mall)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중고차 전문·전차종 리스 및 판매 
100대 이상 차량 보유·90일 워런티 

Finance Available·Any Condition Car 구입  

(718) 791-0884 크리스티나 

Www.yesnewyork.com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Free Delivery 
(718) 344-5607 

제일  
  

 
(718) 

404-5252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광고주 모집합니다.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 마테오  

(718) 913-9736 

골 프 클 럽 
골 프 의 류 
액 세 사 리 

(718) 224-4444 
221-02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변 호 사 

718-229-8080 
201-363-0202 

중고등부 입시 
ISEE, SSAT, SHSAT,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초롱 컴퓨터 
강석구 그레고리오 

(718)353-0911 
40-13 159th St. Suite B  

 

임 보 석 

 

 

고급셋팅 
주인이 직접 세공 
(718) 762-6900 

39-10 Union 플러싱 

대원 한방 통증 병원  
코골이. 축농증 / 안구건조증.안구질환 

비염. 무호흡증 / 녹내장. 백내장. 비문증 

아토피. 건선. 각종 피부병 / 손발저림. 어깨 무릎 통증 

메디케어. 직장보험 취급 / 물리치료. 침. 한약 처방 
163-15 Northern Blvd. 1층  

(718) 321-0120 원장 안 토마스  

 
KCS 공공보건부 

718-791-2197 
718-8864126 

 



Summer Camp 

Announcements  4th Sunday in May      

Announcements                                                                                       May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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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491,290 decades. 

2019 St. Paul Summer Camp  
Students : Pre K - 5th Grade 
Period : July 1st - August 16th (7 weeks)  
Time : 9 a.m. - 3 p.m. (early drop off : 8:15 a.m. ) 
Tuition :  
    Regular registration : May 13th - June 15th - $1,460 
Sibling discount :   
  2 children : 10% off tuition of one child 
  3 children : 50% off tuition of one child 
Field trip fees are not included in tuition. 
Early drop off : $150 
Extended care : $400 
Questions : office (718) 321-7676 / (718) 321-0095 

 
                                                              

 
 For Pope Francis and the Bishops of the Church: 
that they may fearlessly and clearly teach the Catholic 
fait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rue and lasting peace in the world: that peo-
ples of all nations may work for justic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troubled or afraid in mind or 
heart: that their anxiety and worry may be turned into 
peace and happiness.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Holy Spirit may come anew to our com-
munity, especially for those students on the YES re-
treat: that we may take up the new evangelization.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in the armed services who have passed 
away in the service of our country and peac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been parted from us by death: 
that they may enter the new Jerusalem, radiant with the 
light of the Lamb of God. We pray to the Lord. ◎ 

9th-12th Grade High School Camp 
Date : Friday, June 28th - Sunday, June 30th 
Place : 
Address : 60 Denton Lake Road, Holmes, NY 12531 
Arrive to Church : Friday, June 28th  5:00 p.m.  
Pick Up at Church : Sunday, June 30th  5:00 p.m.  
Registration Fee : $120 
Deadline to Register : Sunday, June 2nd  
 All forms and fees must be submitted to a Sunday     
      School Teacher 
 Registration forms can  be found in the church  
      office.   

Ascension of the Lord (May 30th) 
May 30th(Thu)  7 a.m. & 8:30 p.m. Mass 
It is the Holy day of obligation.  
There is the offering on each Mass.  

 
                   By Fr. Joseph Veneroso, M.M.                                                

After the Resurrection, Jesus continued to appear 
and teach the disciples about a new way of living in 
the world, even if the world criticizes or kills them. 
Jesus’ message was so powerful that many people 
converted to this new Way. The first reading de-
scribes how this also made things difficult. There 
were some Christians who insisted that before a man 
can be saved, he must first be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law Moses. Paul countered we are saved by 
faith and grace, not by observing the laws. This con-
flict might have been avoided if Jesus had only hung 
around a little longer to help us settle disagreements. 
 
 The gospel tells us how Jesus prepared the disci-
ples for his eventually leaving —again. But there 
would be a big difference in how the disciples expe-
rienced these two events. When Jesus was executed, 
the disciples felt abandoned, fearful and discouraged. 
When Jesus ascended into heaven, they were con-
fused. Why leave us again? Why not stick around 
and help us live according to God’s plan? 
 
 Did you ever watch a parent teach a baby how to 
walk? The child clings to the parents’ fingers as it 
takes its first baby steps. But eventually the child 
must let go or it will never learn to walk on its own, 
finding its own balance and strengthening its mus-
cles. A parent lets go of a child in many ways over 
the years with one goal in mind: so it can eventually 
stand on its own two feet. In a word, mature. 
 
 Jesus leaves so we can also grow and mature in the 
faith. But he also promises us a helper or advocate 
who will be with us always to guide us through life’s 
most difficult decisions. The Ascension of Jesus tells 
us it’s time for us to grow u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6th Sunday of Easter                                                                                                                         May 26, 2019 (Year C)  No. 2422 

 

James Mun Dylan Park Student Jasmine Lee Dylan Kim•Jayson Choi•Jason Yoo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Seo A Choi•Katherine Park•Edward Oh 

Responsorial Psalm    ◎ O God, let all the nations praise you!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15:1-2,22-29 (57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21:10-14,22-23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473 
Breaking Bread Communion 

396 
528 

Breaking Bread 

Offering 523 
Breaking Bread Closing Lift Hight the Cross 712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107 
Children’s Mass Communion You are Present 175 

Children’s Mas 

Offering Jesus Lives! 110 
Children’s Mass Closing New Hope 35 

Children’s Mass 


